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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2003년 10월 08일

한국 전쟁영웅, 미육국협회 훈장 수상

       지난10월 6일, 워싱턴 D.C.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(AUSA) 총회 개회식에서 고든 설리번 미 예비역 대장 (Gen. Gordon Sullivan)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게 앤소니 드렉슬 비들 소장 (Maj. Gen. Anthony Drexel Biddle) 훈장을 수여했다. 

“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미 육군협회를 알리고 모금 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.”라고 미 육군협회 한국 지부 시상 심사 부회장인 폴 엘 스미스 대령(Col. Paul L. Smith)은 말했다. “장군은 미 육군협회 행사에는 주빈으로 참석하고 미8군과 주한미군을 위한 일에 늘 최선을 다합니다.”     

83세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미국과 한국, 양국에서 다 함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. 그는 1950년 부산 방어선에서 미군과 함께 북진한 한국군 1사단을 지휘한 바 있으며 한국 육군 참모총장을 두 번 역임하고 한국에서 가장 찬사를 받은 장교였다. 

“장군과 대화를하고 있으면 마치 맥아더 장군(General McArthur)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”고 스미스 대령은 말했다. “백장군은 맥아더 장군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곧잘 얘기해 주시는데 마치 어제 일 처럼 생생히 기억하십니다.”
비들훈장 (Biddle Medal)은 그해 미 육군협회 사업과 발전에 가장 많이 공헌한 사람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. 이 훈장은 1958년 부터 1960년 까지 미 육군협회 회장을 역임했고, 세계 제1차 대전 중에는 미육군에서 복무하고 제2차 대전 중에는 외교관을 역임 한 앤소니 제이 드렉셀 비들 소장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이다.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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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1: 이병 대니얼 러브 (Daniel Love)    
 10월 6일, 워싱턴 D.C.  컨벤션 센터에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고든 설리번 (Gordon Sullivan) 미 예비역 대장에게 Maj. Gen. Anthony J. Drexel Biddle 훈장을 수여 받았다. 


83세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제 1사단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했고 19개국에서 한국 대사로 근무한 바 있다.

사진2:  이병 대니얼 러브 (Daniel Love)

워싱턴 D.C.에 위치한 한국 전쟁 기념관에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유엔군사령부/ 한미 연합군사령부/ 주한미군 사령관인 리안 제이 라포트 (Leon J. LaPorte) 대장이 헌화하고 있다.


83세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제 1사단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했고 19개국에서 한국 대사로 근무한 바 있다.
